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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시장 회복세 이어가지만, 국내 생산·수출 ↓ 

▮ 세계 자동차시장은 코로나19 침체기를 지나 2023년

부터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

족이 완화되고 생산 회복으로 출고 대기 수요가 해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금리와 고물가, 국제 정세 불안 

등 영향으로 작년 자동차 판매량 증가폭은 다소 작지

만, 여전히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미국의 물가 상승 완화와 중국의 경기 부양으

로 세계적인 금리 인하가 진행되어, 세계 시장에서 자

동차 수요 자체는 증가할 것입니다. 

특히 중국에서 값싼 전기차가 확대되

면서 친환경차 수요와 전기차 둔화에 

따른 하이브리드 판매가 늘면서 올해 

세계 자동차 판매량은 작년보다 3%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 하지만 이런 현상은 국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와 신차 출시 등

으로 내수 판매는 소폭 증가하는 반면, 

수출과 국내 생산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봅니다. 현대

차가 올해부터 북미 지역에서 현지 전기차 전용 공장 

등으로 생산할 물량이 국내 수출 물량을 일부 대체하

고, 재작년과 작년 높은 수출 실적에 따른 역(逆)기저

효과가 발생한다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친환경차 해외 직접생산 전략과 트럼프의 보편

적인 관세 부과 기조 등은 수출에 중장기적으로 악영

향을 미칠 것입니다. 미국이 수입차에 관세를 매기면 

현대·기아차는 100만대(국내 생산)에 달하는 미국시장 

수출을 줄이고 현지 생산을 확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국내 경제에 타격을 줄 것입니다. 

▮ 전기차 성장세가 더디어지면서 이차전지 시장 성장

세도 약화될 전망입니다. 전기차용 이차전지는 중국의 

공급 확대로 세계적으로 넘쳐날 것입니다. 더불어 트

럼프가 친환경 기조와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 폐기를 

공약한 바, 정책적 불확실성도 증대되고 있습니다.   

수요부진, 中 저가물량, 美 보편관세...‘업황 수축’

▮ 국내 철강 수요는 세계 철강 수요 침체와 국내 건

설·자동차 등 수요 부진으로 내수가 감소할 것입니다.  

생산량은 감산으로 인해 작년과 동등한 수준이 될 것

입니다. 수출은 인도 및 신흥국의 수요를 바탕으로 소

폭 증가하고, 수입은 내수 감산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수출 확대 등으로 소폭 감소하여, 수출 및 수입 모두 

작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 중국의 수출 확대에 따라 국내에 값싼 중국산 유입

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도 

중국은 경기 부진을 이유로 한국에 저

가의 철강재를 수출하는 기조가 이어

질 것입니다. 

중국 철강 수출의 70% 이상이 신흥 국

가를 대상으로 하는데 중국 수출이 급

격히 증가한 국가에서는 중국산 철강

에 대해 무역제재를 가하기 시작했습

니다. 국내에 들어오는 중국산 철강재

는 과거 반제품 등 범용재에서 최근 

냉연도금류 등 고급재 위주로 발전하는 모양새입니다. 

▮ 트럼프는 취임 첫 날(1월 20일)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수입한 모든 제품에 관세 25%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겠다고 발표했는데, 포스코가 멕시코에 공장을 두

고 있습니다. 미국이 보편관세를 도입하면 미국의 핵심 

강재 수입국인 한국의 미국 수출은 감소될 것입니다. 

미국의 수출 할당량(쿼터) 축소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

거 2018년 1기 트럼프 시절에도 미국은 철강을 국가 

안보 연관 물품으로 판단하고 한국의 철강 수입량 관

세 면제 쿼터를 과거 수출량의 70%로 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의 한국산 강재 수입량은 가파르게 하

락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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